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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속프란치스코회 예절서 알기 (7부) 

 

재속프란치스코회 예절서 내용을 잘 아는 것은 영속 양성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연재의 7부는 형제회 또는 

개인 묵상과 토론을 위해 예절서에 제공된 성 프란치스코의 글을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라핌적 사부를 더 잘 알게되기를 희망한다. 

성 프란치스코의 글들 

여기에 언급된 글들(그리고 많은 다른 글들)을 1985년판 예절서(67-80쪽)와 갱신된 2024년도 예절서 (115-

135쪽)에서 읽을 수 있으며, 또한 프란치스칸 전통 목차에서도 찾을 수 있다.  website of the Franciscan 

Intellectual Tradition Table of Contents. (https://tinyurl.com/bdepyffe)  

영속 양성을 위해 예절서 사용하기 (토론을 위한 핵심 논점 예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영감을 얻기 위해  프란치스코 성인의 글을 읽지만,  때로는 몇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읽을 때도 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다양한 글들은 프란치스칸 은사와 하느님과 그의 형제 

자매들에게 늘 충실했던 그의 태도의 다양한 면을 보여준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직접 지필했거나 받아 쓰게 했던 30편의 글중 어떤 것을 읽을 때 다음의 질문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각각의 글이 아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질문을 계속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살고자 서약했던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은사를 더욱 더 잘 알게 될것이다. 

+ 이 글은 프란치스코의 영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육화, 성체 성사, 삼위일체) 

+ 이 글은 그의 번창하고 있는 수도회와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 이 글은 그의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 이 글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의 그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 이 글은 그의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 이 글은 환영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그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 이글은 그의 소유와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 이 글은 그의 변화와 회심과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 글들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2024 년도판 115-135쪽, 1985 년도판 67-80쪽). 프란치스칸 전통 

웹사이트에 있는 목차를 점검해서 위에 제시된 온라인으로 읽을 수도 있다. 아래에 제시된 몇가지 글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나 형제회와 함께 천천히 시간을 내어 모든 글을 다 읽고 위에 제시된 

질문에 따라 토론해 보기를 희망한다.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 후기 권고및 권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2)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초기 문헌 

1권 46-50쪽 

https://digitalcollections.franciscantradition.org/pages/early-sources-table-of-contents
https://digitalcollections.franciscantradition.org/pages/early-sources-table-of-contents
https://tinyurl.com/bdepyffe


초점 맞추기 22-27, 30-34절 

“또한, 우리는 실로 사제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십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없이, 즉 식별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게 받아 모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합니다.” 

초점 맞추기 61-62절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견디셨고 이처럼 온갖 좋은 것을 주셨으며 앞으로도 주실 하느님께 하늘과 땅, 

바다와 심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홀로 

선하시고, 홀로 지존하시며, 홀로 전능하시고, 감탄할 만한 분이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그리고 홀로 

거룩하시고, 세세대대에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시며, 축복받으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힘이시고 굳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이 연재를 잠시 쉬고 포르치운쿨라 전대사를 조명해 본다. 8월에 마지막 연재를 다시 시작한다.  

2024년 영문 예절서는 Gospel to Life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https://gospel-to-life-bookstore.square.site/product/ritual-of-the-secular-franciscan-order/65?cs=true&cst=custom 

https://gospel-to-life-bookstore.square.site/product/ritual-of-the-secular-franciscan-order/65?cs=true&cst=custom

